
조비, 임금협상 어려워 전면파업 위기

울산국가산업단지의비료생산기업인조비노조가임금인상을요구하며 2003년연초파업을예고했다.

조비 노사는 2002년 4월부터 임금협상에 들어가 2002년 말까지 9차례 교섭했으나 노조의 16만원(통상급

12%) 인상요구에회사는동결로맞서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 노조는 당초 2003년 1월2일부터전면파업할 방침이었으나 회사가 10차 협상을 갖자고 요청해 파

업계획을일단유보하고 1월7일까지협상을계속하기로했다.

그러나 노조는 7일까지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80여명의 조합원이 8일부터 전면파업하면서 서울 본사와

농림부, 농협중앙회등을항의방문하는상경투쟁에나설방침이다.

노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구랍 20일 임금 2만7000원(통상급 3%) 인상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부

했다.

노조는 다른 기업과의 임금 형평 등을 고려해 12% 정도의 임금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는

2002년적자가발생해임금을동결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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